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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에도 또 수강명령 집행 거부…20대 마약사범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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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마약사범이 재판부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강명령 준수사

항을 재차 이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을 살게 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최근 수강명령 대상자 A(20대·여)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천지법에서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돼 2024년 인천지법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

시간의 수강명령 등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재판을 받았고, 당시 A씨의 상

황을 고려한 재판부의 선처로 풀려났다.

그런데도 A씨는 형벌 집행을 고의로 또 거부했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다시 집행유예 취소를 재판에 부쳤고, A씨는 결국 집행유

예가 취소돼 복역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는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이

고 신속한 제재를 통해 형 집행을 회피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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